
1	 	unhwamong	
Inkjet Print on Hanji Paper, 198(h) x 122(w) cm, 2019

2	 	unhwamong	
Inkjet Print on Hanji Paper, 40(h) x 52(w) cm, 2019

3	 	unhwamong	
Inkjet Print on Hanji Paper, 64.5(h) x 85(w) cm, 2019

4	 	unhwamong	
Inkjet Print on Hanji Paper, 33(h) x 25(w) cm, 2019

5	 	unhwamong	
Inkjet Print on Transparent Paper, 14(h) x 19(w) cm (4pieces),  

Acrylic-plates, LED Acrylic Sheet, Iron 13.4(h) x 9.6(w) x 17(d) c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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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가볍게	살겠노라,	하늘의	

구름처럼…	했던	그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구름처럼	살고	싶다,	했었습니다.	

아마도	비우는	것은	쉬운	일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채우는	것을	욕심이라	

부른다면	비우는	일은	단순히	겸손	

같은	것이라	여겼던가	봅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조금만	가지고	나머지	

욕심은	내지	않겠다며	헛된	다짐을	

했었지요.		

하!	바보	같은	다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버리고	

비우는	일이라는	걸	생의	반	토막쯤	

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채우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허상,	진짜	욕심은	쉬	

비울	수	있다	여겼던	내	마음	같습니다.	

구름이	가벼울	것이라	누가	말해	

주었던가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그저	그렇게	지레짐작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무겁고,	아프고,	눈가가	

짓무르도록	울고	난	뒤의	가벼움.	

아마도	구름은	그렇게	만들어진	찬란한	

슬픔일	것입니다.	

사진	속에	차고	앉은	구름을	봅니다.	

나는	비로소	다시,	겸허한	다짐을	

마음에	두기	시작합니다.	구름처럼	

살아	보겠노라고.	지금부터가	진짜일	

것입니다.	분명	그럴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	겪어야	할	것들을	충분히	

겪었으니	말입니다.

둘,		

나답게	피우겠노라,	저	들판의	

꽃처럼…	했던	그것

때가	되면	저절로	피우게	될	줄	

알았지요.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을	뿐,	

나는	머지	않아	꽃으로	피어	날	수	

있을	것이라	자만도	했습니다.	저	잘난	

줄만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	고행의	길인지를	몰랐을	때의	

욕망이었습니다.	꽃이	되겠노라	하는	

마음을	접은	지	오래입니다.	포기가	

너무	빨랐습니다.	그래도	살아지데요.	

꽃이	아닌들	어떠하리,	하면서.	

돌이켜	보니	슬픈	일이었습니다.	너무	

일찍	꺾어	버린	마음.	어느	한때,	

꽃이고자	했던	나의	소망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마음	어디	가고	

이렇게	잡초인	듯	살고	있느냐,	나는	

나를	나무라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이	몇	장의	사진들	때문에.		

셋,	

잊지	않고	살겠노라,	나의	꿈이	

무엇인지를…	했던	그것

기억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꿈꾸었는지.	아직	아무	것도	

되지	않아서	무엇이든	될	수	있었던,	그	

시절의	참	수줍었던	꿈	말입니다.	꿈을	

꾸는	일에는	키재기가	있을	리	

없습니다.	그저	마음	가는	대로입니다.	

구두를	수선하는	이가	대통령을	

꿈꾼다	한들	누가	뭐란단	말입니까.	

역으로	대통령인	자가	하루	빨리	구두	

수선공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손가락질이야	하겠습니까.	높여	꾸는	

꿈이든,	낮춰	꾸는	꿈이든,	전부	다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	

주면	그만인	거지요.	

당신의	마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여다	

본	적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느라,	

살아	가는	일에	연연하느라,	잊고	

있었던	마음의	말들을	다시	끄집어	낼	

수	있기를.	여기에	걸린	사진들이	

우리에게	권유하는	것만	같습니다.	

흐려졌으나	다시	선명해지는	그	어느	

날의	꿈들	때문에	지금	나는,	가슴이	

뜁니다.	

사진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잊혔던	그것들을	다시	찾은	

기쁨	때문에

세월은	우리를	데려	갑니다.	끝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니	무작정	

따라갈	뿐입니다.	삶의	골목골목,	

구비구비	삶의	언덕들을.	허나	한	

번쯤은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서서	

구름이고자	했던,	꽃이	되고자	했던,	

어떤	무엇을	꿈꾸었던	마음의	소리를	

들어	보자	하고	싶었습니다.	살다가	

만난	몇	장의	사진들로	하여	나는	

잃었던	‘나’를	되찾은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군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참	많은	것들을	지우고	지우고	하면서	

세월을	건너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잊지는	마십시다.	우리,	어느	한때,	참	

찬란했던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그래야	나머지의	날들이	살아지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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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어느	가을,		

물나무	마당에서		

나는	봅니다.		

어른으로	산다는	것,		

그	눈부신	슬픔을

김수경	출판	기획자	/	㈜에프북	대표



이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것이	있을	리	없다.	우연히	혹은	필연적으로	무언가를	

발견할	뿐.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으나	몰랐던	것,	다만	내가	보지	못	했던	어떤	

것.	그것들과의	만남으로부터	나의	작업은	시작된다.	마치	구름처럼,	옅어진	

꿈처럼,	잎을	떨구는	꽃처럼	희미해져	가는	것을	습판사진술Wet Collodion Process의	한	

방법인	암브로타입Ambrotype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내	작품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자	한다면	내가	창작	과정에서	사용하는	특정	

방법을	알아야	할	것	같다.	나의	사진	이미지는	작가로서의	‘상상력’과	작품을	

완성하는	‘방법’이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어떤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	관객에게	나의	경험을	충분히	꽉	차게	전달하려고	

싶은	내	마음을	말이다.	

나는	나의	해묵은	경험들을	작품에	담아	내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풍경,	인물,		

대상	같은	것들을	담은	사진	작품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갖은	방법들이	동원된다.	

예를	들면	4x5inch의	유리	원판에	촬영하여	인화한	유리네가티브원판Glass Plate-

negative의	네가티브negative사진이미지를	다시	재촬영해	투명인화지에	4x5inch의	

포지티브Positive	필름으로	만든	뒤	여러	레이어를	겹쳐	하나의	이미지로	

완성시킨다.	이번에는	올	곧이	무채색이었던	이전의	작업들과	달리,	의도하지	

않았던	색과	빛의	흔적들이	첨가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느낌의	

이미지가	탄생되었다.	

사진가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의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찍거나	저절로	그렇게	

완성되는	작품들을	만나게	되곤	한다.	그럴	때마다	사진을	통해	인생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재단한	대로	인생이	될	리	없다는	것을	

새삼	발견하게	되는	까닭이다.	그래서	조금씩	나를	낮추는	일이	곧	제대로	사는	

방법이라는	깨달음을	배우게	되곤	하는	것이다.		

[구름,	꽃	그리고	꿈]	이렇게	이름을	붙였으나	나는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	이것이	

찍고	싶었나	보다.	작품을	모두	완성해	놓고	서야	내	속의	진심을	발견한	것이다.	

다행이다.	더	늦기	전에	알게	되어서.	나의	사진들을	들여다	보는	그대의	마음에도	

지나온	날,	살아	갈	날들의	이야기들이	소복하게	쌓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작가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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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그	어디에		

완전한	것이	있을까	

그래서	나는		

불완전의	순간을	찍는다	

이진영	


